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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상 후 스포츠손상 재활훈련에 참여한 엘리트 선수 5명을 대상으로 재활훈련 기간 동안 경험하

는 심리적 변화 및 요인들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여 체계적인 재활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참여자의 재활훈련 시작 시

점을 기준으로 주 1회 개방형 질문지, 심층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전사, 부호화, 귀납적 분석 방법을 통한 범주

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한 삼각검증법, 심층기술, 다각도 분석법,

구성원 간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재활훈련 초기에는 참여자들 마다 복귀에 대한 걱정, 불안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였으나, 재활훈련 종료시점에는 대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심리상태가 자신감회복, 재활

훈련의 즐거움 등 긍정적으로 변화 되었다. 하지만 심층면담을 통해 재활훈련 종료 시점에서도 통증 때문에

복귀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참여자도 있어, 각 참여자마다의 심리적 변화에는 주변 환경 및 상황에 따른 차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스포츠손상, 재활훈련, 심리적 변화

1)서 론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은 경기력, 체

력, 운동기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

은 훈련을 반복하고 최고의 수행능력을 유지하여 좋은

경기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경

쟁하는 스포츠 상황에서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선 선

수 자신에게 연습 혹은 경기 때 일어날 수 있는 스포츠

부상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Dekker et al.,

2000). 하지만, 의욕이 앞선 나머지 과도하게 운동을

수행하면 곧 부상과 연결될 수 있다. 스포츠 손상 혹은

운동 부상은 운동선수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이다(Uitenbroek, 1996). 이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부상의 빈도 또한 그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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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Smith & Milliner, 1994), 스포츠 손상의 위험성과

손상 이후의 결과는 모든 스포츠 활동에 있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고하였다(Alzate et al., 2004). 운동 부

상을 입은 선수는 당장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며

이것은 부상선수가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뜻한다(Buceta et al., 2000). 그리고 부상

을 당한 운동선수는 연습과 시합 참여를 중단하고 병원

을 방문하여 스포츠의학 전문의와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부상정도에 따라 재활치료(훈련)를 시작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된다.

스포츠 손상재활은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하지만(Larson et al., 1996), 재활훈련 시

선수나 선수재활 트레이너들은 신체적인 재활치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Mainwaring,

1999; Tracey, 2003).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

면 신체적 손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손상도

같이 경험하게 되며(William & Ander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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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선수의 5% ~ 19% 정도가 부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Udry & Andersen, 2002). 그리고 선

수가 현장 복귀를 위한 완전한 신체적 회복이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부상 전의 수행력, 안정성, 근력, 유연성과

체력 등과 같이 신체적 요인들의 수준이 되돌아오지 않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요인들의 방해가 원인이 될 수 있다(Heil,

1993). 또한, Tracey(2003)는 중증 이상의 부상을 입

은 미국의 10개 대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

상 후 선수들은 신체적, 행동적, 인지적 변화뿐만 아니

라 정서적 변화(상실감, 자아존중감 감소, 좌절, 화 등)

도 경험하고, 재활훈련 중인 선수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

정이 재활훈련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손상과 재활과정에서의 심리적 반응 요소

들의 중요성을 모형형식으로 묘사한 Wiese-Bjornstal

et al.(1998)의 통합적 모델에 의하면, 부상 전 개인적

그리고 상황적 요인들(Anderson & Williams, 1988)

과 부상 후의 결과들(Wiese-Bjornstal et al., 1995)

이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회복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심리적 결과들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반응 등을 포함하며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신감, 동기,

불안, 재활훈련에 대한 열정(Adherence),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 등의 변인들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

들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동 부상의 심리적

부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으며(Gould &

Udry, 1994; Weinberg & Gould, 1995; Wiese &

Weiss, 1987; Wiese-Bjornstal & Smith, 1993),

부상선수들의 재활훈련에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심리적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부상선수들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스포츠 의학팀 공동체에서도 부상 발생과 회복

과정에 있어 심리적 요인들이 필수적 역할로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Brewer et

al.,1994).

이에 대한 스포츠손상 재활훈련에 대한 국내 연구들

을 살펴보면, 신정택과 박윤식(2008)은 재활선수들의

U자형 정서 변화 가설을 검증하였고 재활 완료시점에서

의 부상선수의 정서가 상해 직후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 다른 연구

인 신정택과 육동원(2005)은 부상선수들의 재활훈련

과정 동안에 겪는 정서적 상태와 재활성과, 인지적·행동

적 요인들과의 관계가 서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양적 연구방법

(Quantitative study methodology)을 택하였는데,

현재 스포츠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양적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 연

구방법(Qualitative study methodology)을 연구문

제에 대한 답을 찾는 중요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하였고(Hardy et al., 1996), 이 연구방법을 통해 선

택된 사회 현상에 대하여 풍부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

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심층면담을 통하여 부상선수들의 재활 과

정동안의 감정적 변화를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실제

선수들이 경험하는 현상을 보다 면밀히 묘사하였고

(Tracey, 2003), 부상선수들이 완전한 회복상태나 현

장복귀에 근접해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과

좌절감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ano

et al., 1999; Johnston & Carroll, 1998). 결론적

으로, 재활선수들이 재활훈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지

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이 어떻게 재활훈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조사와 심리적 반응 및 변화들의

대한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상 후 스포츠손상 재활훈련 과

정과 심리적인 반응 및 요인들에 관련성과 중요성에 대

한 외국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국

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 비해 미흡한 실

정이다. 특히, 국내연구들은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를 지속하고 있지만,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를 통해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직접 재활선수

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재활훈련 과정에

서의 생각과 느낌, 즉 심리적 변화를 보다 세밀하고 명

확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Evans & Hardy(1995, 2002)의 연구에서도 질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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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법을 통해 선수들의 부상 심리와 대한 여러 가지 복

합성(Complexity)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특

히, 선행연구들에서는 재활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을 1회 혹은 재활 초기, 말기로만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

으나 재활훈련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를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

활선수들의 심리적 변화를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탐

색하기 위해 심층면담의 기간과 횟수를 늘려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양

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선행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

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개방형 질문지와 심

층면담을 사용하여 부상선수들의 스포츠손상 재활훈련

과정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 및 요인들을 보다 면밀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

가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의사, 스포츠 심리학자, 선수재

활 트레이너, 코치, 선수 등에게 재활훈련 과정에서의

심리적 상태 및 변화의 중요성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스포츠손상 재활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부상 후 선수들의 성공적인 재활 및 현장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엘리트 선수들이 재활훈련 과정에서 경

험하는 심리적 변화 및 요인들을 탐색하여 체계적인 재

활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병원에 2010년 7월~8월 사

이에 부상 후 재활훈련을 위해 입원 또는 내원했던 5명

의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의

학적 손상정도는 의학적 진단과 더불어 콜로라도 손상

시스템(Blackwell & McCullagh, 199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중증(moderate)이상의 부상 정도와 부상으

로 인해 최소 7일 이상 연습 혹은 시합을 뛰지 못한 선

수들을 선별하였다. 그 후, 재활의학 전문의와 선수재활

트레이너와 상호의견 하에 재활기간이 4 ~ 8주가 필요

한 재활선수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

여자들의 특성, 부상 횟수, 재활훈련 받은 횟수 및 재활

기간은 <표 1>과 같다.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에서

의 개방형 질문지와 심층면담을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선정하였다

개방형 질문지

개방형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들이 재활훈련 기간 동

안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참여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기입할 수 있

도록 자기 보고(self-report) 양식으로 제작하였다. 개

방형질문은선행연구들(Gould et al., 1997a, 1997b;

Evans & Hardy, 2002; Tracey, 2003; Podlog &

Eklund, 2005)을 검토한 후 전문가 집단(스포츠 심리

학 교수 1명, 재활심리 전공교수 1명, 스포츠 심리학 박

사 1명, 재활의학 전문의 1명, 선수재활 트레이너 1명)

들과 논의를 거쳐 가장 적절한 질문을 찾으려고 노력하

였다. 또한, 본 검사 전 예비검사로써 재활선수 22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개방형 질문지 작성을 실시하여 문항

의 난이도, 질문의 명확성, 용어의 적합성 및 문항에 대

연구대상 나이 성별 종목 경력 운동경력 재활훈련 횟수 재활기간

참여자A 22세 남 축구 대학교 주전선수 10년 4회 8주

참여자B 24세 남 축구 전 청소년 국가대표 10년 4회 이상 6주

참여자C 24세 여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10년 1회 6주

참여자D 20세 남 축구 전 청소년 국가대표 12년 2회 8주

참여자E 20세 남 축구 대학교 주전선수 10년 2회 4주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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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그 후 예비 검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들을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

종 개방형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질문으로는 ‘현재의 기분상태는 어떤가요?’. ‘현재 몸 상

태(신체적, 심리적)를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

나요?’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질문제작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심층면담 질문을 만들기 위한 자료

로 활용하였다.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방법(In-depth interview)

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의 구체적 방

법은 반구조화 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양식을 사용하였다. 면담 질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

록 제작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Gould et al., 1997a,

1997b; Evans & Hardy, 2002; Tracey, 2003;

Podlog & Eklund, 2005)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전

문가 집단과 상의 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들이 재활훈련 기간 동안 경험한 심리적 반응과

변화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 전 재활선수

1 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통해 참여자의 면담에 대

한 반응과 적합한 면담 시간 및 장소 등을 조사하여 보완

하였다. 모든 심층면담 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

여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은 각 참여자들 마다 매주 1회

씩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1명만 팀 복귀 때문에

3회만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총 5회기를 실시한 이유

로는 각 참여자들이 재활훈련이 시작된 후 신체적 변화

를 보기 위해 매주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체적

변화에 맞추어 심리적 변화 또한 함께 알아보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주 실시하였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 2명(재활기간 6주)인 선수는 5회기가 끝

난 후 재활기간 6주차 심층면담을 하기 전에 팀에 복귀

하게 되어 5회기만 하게 되었고 1명(재활기간 8주)은 5

회기까지는 매주 진행되었으나 중간에 재활훈련을 중단

하고 열흘 후에 다시 재활훈련을 재개하여 이에 대해 전

문가들과 회의한 결과,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위해 매주

진행되었던 5회기까지만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 하였다.

그리고 면담질문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면담 회기마다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면담 질문을

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

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심층면담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종 수정 후 사용하였으며, ‘재활훈련 중

가장 불안한 요소(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재활훈

련 초기와 지금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재활훈련을 받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나요?’, ‘복귀하기 전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엇인

가요?’ 등의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전 운동선수 출신으로 운동선수 시절 부

상으로 인해 수술 및 재활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대

학 입학 후 학부는 스포츠 의학(선수재활 트레이닝)을

전공하였고 부상 및 재활선수들의 심리를 연구주제로 석

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도 이 연구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서울의 S

병원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지 작성과 심층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선수재활 트레이너 및 각각의 연

구 참여자들과 의논하여 면담 장소 및 시간을 정하였고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하였다. 개방형 질문지

작성 및 심층면담은 각 참여자별로 첫 심층면담 일자를

기준으로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고 심층면담 직전 참

여자들이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심층면담 내용을 녹음 하였으

며, 면담시간은 각 참여자들 마다 약 30~60분정도 소

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각 참여자들이 작성한 개방형

질문지 결과와 심층면담 내용을 통해 얻은 원 자료(raw

data)들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각 회

기마다의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도출된 원 자료들(응답)

은 원 자료들의 정리, 분류, 범주화 등의 과정을 통해 자



스포츠 손상 재활훈련 동안 엘리트 선수들의 심리적 변화 탐색 727

료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원 자료들은 자료에서 반복적

인 어휘, 주제, 상황들을 조사하고 일정한 코드를 부여

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 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지

를 통해 기록된 자료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작업 후 나

열하여 유사하고 반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을 중심으

로 주제별로 약호화(coding) 하였다. 약호화된 자료들

은 주제별로 유사한 몇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는 귀납적

범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범주화 하였다. 귀납적 범주

분석의 과정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개별적 원 자료들을 토대로 의미 있는 문장 및 인

용문을 발췌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서로 의미가 있는

문장들을 하위요인으로 묶은 후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

였고, 세부 영역을 다시 묶은 후 축약하여 ‘일반 영역’으

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에 대한 분석은 녹음된

심층면담 자료들의 후속적 자료 분석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사(transcription)하였으며, 전사 과정이 끝나면 녹

음된 내용을 반복 청취하여 연구 참여자이 이야기 하고

자 하였던 내용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사

및 기술하였다. 개방형 질문 및 심층면담의 결과 도출을

위한 원 자료의 검토, 분류, 검증방법 등에 대하여 선행

연구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자료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재활선수들의 심리적 요인 및 변화 조사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들을 활용한 선행연구들(Gould et al.,

1997a, 1997b; Evans & Hardy, 2002; Tracey,

2003; Podlog & Eklund, 2005)을 토대로 수집된 자

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스포츠 심리 전공 교수 1명, 재활

심리 전공교수 1명, 스포츠 심리학 박사 1명 등과 함께

자료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되는 부분에서는 재확인하여

의견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하는 자료 분석 간 삼각검증

을 실시하였다.

결 과

재활훈련 동안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귀납적 분석

재활선수들의 재활훈련 동안의 심리적 변화를 각 회

기별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원 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심층면담 1회기(재활훈련 1주 후)재활선수들은

긍정적 심리상태(20%)보다 부정적 심리상태(80%)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회기(재활훈

련 2주 후)의 재활선수들은 긍정적 심리상태(18%)보다

부정적 심리상태(92%)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3회기(재활훈련 3주 후)에는 재활선수들이 앞서

1,2 주 후에 보여주었던 심리적 상태와 반대로 부정적

심리상태(32%)보다 긍정적 심리상태(68%)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변화가 일어

난 것을 알 수 있었다. 4회기(재활훈련 4주 후) 때도 재

활선수들은 부정적 심리상태(35%)보다 긍정적 심리상

태(65%)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회기

(재활훈련 5주 후)의 재활선수들은 부정적 심리상태

(35%)보다 긍정적 심리상태(65%)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 자료, 세부내용, 일반 영

역 내용은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 등과

같다.

각 참여자들의 재활훈련 동안의 심리적 변화 탐색분석

참여자 A

참여자A 선수는 1년 전 부상을 입은 후에도 계속 연

습과 시합을 반복하여 부상부위가 잘 낫지 않았다고 하

였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및 시합

참가는 계속 하였고, 부상을 입은 지 몇 개월 후에 정확

한 진단을 받고 S병원에서 재활훈련을 시작하였다. 그

러나 부상으로 인해 한 시즌을 제대로 뛰지 못했고 진로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였다.

“지금재활운동을하면서도 ‘지금까지축구생활을 10년하면

서제축구인생이이렇게접히는구나...’ 라는불안감이있어

요. 그래서지금은몸이힘든것보다는심리적으로너무힘

들어요. 제가생각했을때는이번이마지막재활인거같고

이번에 재활이 잘 안되면 끝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즘정말민감하고정말심리적으로불안하고감정

기복이심해졌어요. 진짜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 같아요...”

(심층면담 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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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요인
원 자료

주제 수
응답인원일반영역

(n=25)
세부영역

부정적

심리상태

(20)

재활훈련의 힘든 점(3)
지루하다. 2

힘들다. 1

복귀에 대한 걱정(11)

복귀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4

시간이 촉박하다. 1

포지션에 대한 걱정. 2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2

동료들에게 뒤쳐질까봐 불안하다. 2

재발에 대한 걱정(3) 팀에 돌아가면 부상이 다시 재발 할까봐 두려움. 3

재활에 대한 확신부족(3)
부상이 재활로 인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지 불안하다. 1

복귀 후 다시 예전의 기량을 찾을 수 있을 까? 2

긍정적

심리상태

(5)

여유로운 마음(1) 부상으로 인해 푹 쉬면서 운동을 한다는 기분 1

복귀에 대한 의욕(4)

게임을 빨리 뛰고 싶다. 1

다시 운동을 하고 싶다. 2

복귀를 위한 치료에 열중 1

표 2. 개방형 질문지 1회기에 대한 귀납적 분석

심리적 요인
원 자료

주제 수
응답인원일반 영역

(n=25)
세부영역

부정적

심리상태

(23)

재활훈련에 대한 믿음부족(4)

완쾌가 가능한가? 1

빠른 복귀가 가능한가? 2

체계적인 재활 훈련에 대한 정보 부족 1

부상/통증에 대한 걱정(7)

부상에 대한 걱정 3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람. 1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한 후회. 2

통증 때문에 많이 짜증나고 예민해짐. 1

지도자/시합에 대한 걱정(3)
얼마 남지 않은 시합에 대한 걱정. 1

지도자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의 걱정. 2

복귀에 대한 걱정(9)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 5

자신의 경기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 4

긍정적

심리상태(2)

휴식/여유(1) 휴식을 취하면서 재활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1

자신감 회복(1) 복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1

표 3. 개방형 질문지 2회기에 대한 귀납적 분석

심리적 요인
원 자료

주제 수
응답인원일반 영역

(n=25)
세부영역

부정적

심리상태

(8)

복귀에 대한 걱정(6)

마음이 더 조급해 지는 것 같다. 2

(재활이 필요함에 불구하고)빨리 복귀해서 팀에 갔으면 좋겠어요. 2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불안해지고 급해지는 것 같아요. 2

부상/통증에 대한 걱정(2) 부상통증이 똑같아서 답답하고 짜증나요. 2

긍정적

심리상태

(17)

재활훈련의 긍정적 효과(6)
재활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2

몸이 좋아지니깐, 아프다는 것을 잊었어요. 4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8)
매사에 다 긍정적이고 에너지도 넘쳐요. 3

처음보다 심리적으로 좋아 진 것 같아요. 5

재활훈련의 즐거움(3) 내 몸이 좋아지니깐 재활이 즐겁다. 3

표 4. 개방형 질문지 3회기에 대한 귀납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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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요인
원 자료

주제 수
응답인원일반 영역

(n=20)
세부영역

부정적

심리상태

(7)

장기간 재활훈련의 단점(6)

재활훈련을 계속해도 몸 상태는 좋지 않다. 2

운동은 할 수 있는데 통증이 있어 짜증난다. 1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다보니 피곤해진다. 1

재활기간이 길수록 적응이 되어서 나태해 진다. 2

복귀에 대한 생각(1) 복귀에 대해 온갖 생각들이 많아 졌다. 1

긍정적

심리상태

(13)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9)

일상생활과 운동에서의 통증이 사라져 스트레스가 줄었다. 3

다시 운동을 할 수 없을 거 같은 불안감이 없어졌다. 3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긍정적이고 밝아졌다. 3

재활훈련의 필요성 인식(4) 재활훈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 것 같다. 4

표 5. 개방형 질문지 4회기에 대한 귀납적 분석

심리적 요인
원 자료

주제 수
응답인원일반 영역

(n=20)
세부영역

부정적

심리상태

(7)

재활훈련 성과의 저조함(1) 재활이 잘 안되어서 기분이 꿀꿀하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다. 1

부상완치에 대한 걱정/아쉬움(4)
아직 아픈 다리가 완치가 되지 않아 걱정이 된다. 2

다리에 통증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2

장기간 재활훈련의 단점(2) 재활운동을 하면할수록 지루하고 힘들다. 2

긍정적

심리상태

(13)

복귀에 대한 기대/희망(3) 복귀할 수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 3

재활훈련의 만족감(4) 재활운동을 열심히 한 것에 만족한다. 4

긍정적 심리적 변화(6)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강해진 것 같다. 3

불안감이 없어졌다. 3

표 6. 개방형 질문지 5회기에 대한 귀납적 분석

심층면담 2회기 때에 나타난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보

면 신체적·심리적 상태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심리적으로 안

정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쉬었으면되었는데통증이있는데도팀에서는자꾸

부르니깐... 어쩔수가없었어요. 만일 6개월정도만일찍정

확한부상진단을알았더라면재활기간을줄일수있었을거

예요. 정말 지금의 부상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암울한

상황은오지않았을거예요. 정말시간은시간대로, 돈은돈

대로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은 지금

의 이 1년이라는 시간 이예요.” (심층면담 2회기)

심층면담 3회기에는 참여자의 몸 상태가 처음보다 훨

씬 좋아져서 그로 인해 심리적 상태도 같이 좋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

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와 더불어 재활훈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

활훈련에 대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고

약간의 외로움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계속할수있을까?’ 라는생각이없어졌어요. 불안감

이러던지두려움이없어진거죠. 그래서인지생활하는것도

긍정적이고더밝아지고더많이웃고재미있게지내고있어

요. 재활운동이 재미있고 편해졌어요.

걱정이없어요. 몸이좋아지니깐엄청난시너지효과가있는

거같아요. 근데또래친구가없어서재활운동시간이외에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 같고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심층면담 3회기)

심층면담 4회기 때에 참여자는 이 주에 본인의 재활

기간이 약 한달 가량 단축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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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여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훈련 기

간의 단축이 참여자에게 오랜 공백기 후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선수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을 만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1주일을 더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더 강화가

되겠구나... 라는생각이들어요. 몸으로막느끼고그런건

없는데요. 근데겉으로근육도붙고힘도생기니깐요, 내가

운동을열심히했구나... 하는생각에왠지뿌듯해요. 어쨌거

나 재활기간이 줄어들었으니깐 요. 오래 쉬었기 때문에 하

고자하는의욕은가득차있고요. 줄인만큼더열심히하고

나가서 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지금의 제 마음을 잃지 말

고...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심층면담 4회기)

심층면담 5회기에는 재활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재활훈련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복귀에 대

한 걱정 등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심리적 상태가 재활훈

련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강

해지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의 면담내용을통해참여자A의심리적변화를알수있었다.

“통증은조금느끼지만그래도지금은예전처럼막불안하고

그런상태는아닌거같아요. 그리고처음시작했을때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강해진 거 같아요. 처음에는 재활을

하면무조건된다는확신이없었죠. 그냥반신반의였죠. 그

런데지금은이렇게몸도좋아지고통증은이번주에는있

었지만지난주만해도없었거든요. 그래서치료도잘된거

같고... 그래도좀전에트레이너선생님께서지금의통증은

괜찮아질거라고말씀하셔서마음이좀홀가분해졌어요. 이

번재활훈련은열심히했고또결과도좋은거같아서기분

은 좋아요.” (심층면담 5회기)

참여자 B

참여자 B 선수는 복귀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하였는

데 몸 상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재활훈련을

시작했을 당시에 아직 소속팀이 없는 상태여서 심리적으

로 초조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시간이없고촉박해요. 복귀날짜는정해져있는데아직몸

상태가 100%가아니니깐... 그래서얼른치료해서복귀하고

잘돼서계약해서돈도벌고했으면좋겠어요. 그생각밖에

안 들어요.” (심층면담 1회기)

심층면담 2회기 때의 참여자는 신체적으로는 지난주

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좋아진 것을 느꼈다고 했다. 하

지만 이 주에 재활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

를 전달 받은 후 복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리적으로 시

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부상상태가 잘 호전되지 않

아서 불안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운동을더하라는얘기를들어서힘이빠져요. 빨리나

을 줄 알았는데 안 나으니깐... 좀 짜증난다고 해야 하나...

뛸 수는있는데공을못차니깐그게더화가나요. 완벽하

게해서복귀하는게나을지도몰라요. 근데시간적여유만

있다면정말여유롭게재활운동을할텐데시간이없으니깐

요... 지금은힘들고짜증나고좀불안하기도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도 해요.” (심층면담 2회기)

심층면담 3회기의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공백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선수 스스로가 재활훈련 및 복귀에

대하여 걱정과 더불어 조급함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더조급해졌어요. 뛸수있는데볼을못차니깐

요. 차라리못뛰면생각을안하잖아요. 근데 뛰고다하는

데볼을못차니깐그것때문에더그런거같아요. 제가팀

이있거나공백기가짧았다면이렇게까지서두르지않았을

텐데... 시간이 없다보니깐... 빨리 재활훈련을 마치고 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심층면담 3회기)

심층면담 4회기에는 신체적으로는 통증이 감소되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지만 심리적으로는 신체적 상태와 반

대로 힘들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재활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예상외로 부상이 잘 낫지 않아 복귀

및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증에 대해 상당히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은 좋아지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재활기간은길어지고있는데부상은안낫고있고... 이러다

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기분도

무거워요. 예상외로잘낫지않고통증도아직있어서솔직

히 짜증이 나요...” (심층면담 4회기)

심층면담 5회기의 참여자는 부상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복귀를 위해 5주차 재활훈련을 마

친 상태였다. 통증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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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참여

자는 약간의 걱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는 긴 재활기간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일단 볼을 찰 수 있어서

안차다차니깐재미있기는한데아직아픈다리가다낫질

않아서걱정이되요... 솔직히재활운동을하면할수록힘들

어요. 지루해지고... 그래도많이좋아지고공을찰수있어

서 좋긴 한데요. 그냥 힘들어요.” (심층면담 5회기)

참여자 C

심층면담 1회기에서의 참여자C 선수는 처음 재활훈

련을 시작했을 때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참여자가 생각했

던 것보다 힘들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다행이도 재활운동을 통해 근력이 생

기고 본 심층면담을 통해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운동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재활운동이 처음에는

활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칭 하고 단순하고 정적인

운동이많아서정신적으로힘들었어요. 그래서처음에는두

통도심했고따분하고지루하고... 그랬는데시간이지나면서

근력이생기니깐몸이좋아지는게느껴져요. 그리고이렇게

얘기를 해서 속 시원하고 편안해요.” (심층면담 1회기)

심층면담 2회기에서의 참여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재

활운동에 대한 효과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의 운동과 다

르게 재활훈련은 정적인 운동 프로그램이 많아서 재활훈

련 자체가 참여자에게는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로 인해 복귀에 대한 확신도 없을뿐더러 심리적 상태도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도 더 나빠진 거 같아요. 그리고 더 촉박해졌어

요. 과연복귀를해서그동안해왔던운동들이과연잘되었

는지에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이 더 불안하고 아직 뛰

어보지도 않았는데 과연 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고...

일단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심층면담 2회기)

심층면담 3회기에서의 참여자는 통증에 대해 생각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증

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들어 어느 정

도 통증에 대해 회피가 아닌 인정하고 수긍하려는 경향

을 보였다. 그리고 완벽한 재활훈련은 아니었지만 재활

훈련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은 있지만 괜찮아지겠죠... 솔직히통증은 완전히 없어

진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아마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거

같아요. 만일재활운동이끝날때통증이없어진면저완전

운동열심히할거같아요. 의욕이완전넘칠거같아요. 근

데그렇게되지않는다면... 기분은안좋을거같아요. 그래

도 예전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재활운동하

는 거 잘 했다고 생각해요.” (심층면담 3회기)

심층면담 4회기에서의 참여자는 재활훈련 초기에는

재활훈련에 대한 기대와 부상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라

고 생각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활기간이 길어지면서 팀 훈련의

공백기도 같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복귀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경기력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참여자에게 스트

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랜 공백 기

간이 참여자에게 본 운동을 하고 싶은 의욕과 동기부여

를 형성해주긴 하였으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지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지금까지힘들었던훈련을쉬고아픈부위에만신

경쓸수있어서좋았어요. 근데재활운동을하면할수록생

각이많아지는거같아요. 처음에는검사도받고치료도받

으면서할수있으니깐마음이편했다고할수있는데지금

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쉬어서 운동에 대한 불안감이

좀생기고... 경기력에대한걱정... 경기감각이떨어지면어

쩌나... 되던 게 안되면어쩌나... 그렇게 되면대게스트레

스 받거든요. 재활이 중요하고 필요하니깐 하긴 하는데요.

일단오랫동안쉬어서운동을하고싶은의욕은넘쳐요. 빨

리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가서

훈련을 하면서 받을스트레스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죠. 그

래도지금현재로서는힘들어도가서운동을하고싶어요.”

(심층면담 4회기)

심층면담 5회기에서의 참여자는 재활훈련 기간이 조

금 길어진 상태였는데 팀 지도자한테서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팀에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 주를 끝으

로 재활훈련을 마무리 하였다. 우선, 재활훈련 초기 때

와 비교했을 때 재활훈련을 열심히 했고 신체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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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되어서 재활훈련의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에 재활

훈련에 대한 만족감과 어렵고 힘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

고 복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하지도못했던운동을지금은할수있으니깐왠지

자신감이생겨요. 그리고참을성도생긴거같아요. 제가그

전에는 힘들면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재

활운동을해서근력이좋아져야나을수있다는생각을가

지고 하니깐 힘들어도 참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통증

을떠나서내몸에변화가있으니깐 ‘내가지금까지그냥노

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에 복귀해도

많이힘들지는않겠구나... 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기분

은 좋아요.” (심층면담 5회기)

참여자 D

심층면담 1회기에서의 참여자 D 선수는 본인이 왜 부

상을 당해야 되고 부상 때문에 왜 쉬어야 하는지 등 상황

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몸 상태나 기분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는부상을당했을때왜나한테이런일이일어나나...

내가왜부상을당해야되고이것때문에왜쉬어야되나...

라는 생각을 했죠. 맨 처음에는 아프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요. 그리고 처음재활운동을 시작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나아지지가 않은 거 같아요.” (심층면담 1회기)

심층면담 2회기에서의 참여자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통증도 그대로고 몸 상태도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부상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심리적으로 재활훈련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솔직히 재활을 받으면 답답하죠. 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없으니깐요. 뛰지도못하고공도못차니깐그저답답

하기만해요. 그리고지루하고... 거기다가무릎에는진전이

없고활동은못하지... 한숨밖에안나와요. 왠지점점뒤쳐

지는 거 같고... 빨리 시합 뛰고 싶고 그래요...”

(심층면담 2회기)

심층면담 3회기에서의 참여자는 재활훈련 3주가 지

난 후 신체적으로 좋아지고 통증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에서도 처음 재활훈련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활훈련 때문에 생긴 공백기

가 길어질수록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고 복귀에 대한 걱

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조금씩 불안해지고 급박감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를 위해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뛰기도 하고

볼도차고하니깐심리적으로나아진거죠. 그리고만일, 복

귀를못하고시합을못뛰면어려운상황이돼버려요. 그래

서 그런쪽에는 좀불안하죠. 그리고 쉬니깐 정신적으로는

좋은데시간이지나갈수록조금씩불안해지고급해지는거

같아요.” (심층면담 3회기)

심층면담 4회기에서의 참여자는 본 심층면담을 진행

하는 동안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수긍하여 오히

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는게임을다포기하고이제재활에만몰두하려

고하니깐편하기도해요. 이제천천히몸을만들려고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층면담 4회기)

심층면담 5회기에서의 참여자는 재활기간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재활훈련 초기 때와 비교했을

때 부상상태라든지 체력이 생각 외로 호전되지 않아 심

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

었다. 특히, 부상에 대한 자가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훈련에 대한 신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답답해 죽겠어요. 빨리 나으면어떻게든 하겠는데 낫는 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으니깐 요... 기분은 꿀꿀하

죠... 답답하고미칠지경이에요. 처음 재활을할때는빨리

나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깐

내자신에게회가난느낌이들면서도답답하면서도할말

이없고어이가없죠. 그러니깐지금열받기도하고짜증나

기도하고화가나기도하고... 화가나는데제자신한테화

가 나요...” (심층면담 5회기)

참여자 E

심층면담 1회기에서의 참여자 E 선수는 이번 재활훈

련을 통해 부상도 치료하고 몸도 쉴 수 있는 기회라고 생

각하였다. 다른 참여자들과 비해 처음 재활훈련을 시작



스포츠 손상 재활훈련 동안 엘리트 선수들의 심리적 변화 탐색 733

했을 때의 심리적 상태는 여유롭고 긍정적인 상태인 걸

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를통해서푹쉬다가놀고있기는뭐하니깐쉬고

간다는 마음으로, 몸을 만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하려고요.

일종의 전환점인 셈이죠.” (심층면담 1회기)

심층면담 2회기에서의 참여자는 재활훈련 2주 후 신

체적으로는 근력이 생기고 몸 상태도 호전되어서 복귀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상부

위인 발의 통증은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완전히 없어지

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비교했을때근육도붙었고요. 자신감도붙었는데

요. 문제는발이니깐요. 발은아픈데가많아요. 뛰면안나

아요. 근데발을안쓸수가없잖아요. 그래서쉬라고했는

데저는재활운동을하고있으니깐요. 재활도운동은운동

이잖아요. 아픈데는변화가없는거같아요. 하지만자신감

이생긴거같아요. 팀에복귀했을대잘할수있을거같은

그런 느낌...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자신감은 많이올라왔어

요.” (심층면담 2회기)

심층면담 3회기에서의 참여자는 급작스럽게 학교 팀

에 복귀를 해야 되서 이번 3주의 재활훈련을 마치고 팀

에 복귀하였다. 그래서 재활 3주 후가 이 선수에게는 마

지막 심층면담이었고 재활훈련에 있어 마지막 주가 되었

다. 팀 복귀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는 점과

통증이라든지 부상의 상태는 처음 재활훈련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참

여자가 재활훈련을 마치는 상황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아

쉬운 마음과 부상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참여자는 본인의 재활훈련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는 재활훈련이 재미

있었다고 하였는데 재활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

했을 때 심리적 상태가 부정적 상태여서 긍정적인 상태

로 변화된 점이 상당히 고무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이잘낫지가않아요... 충격파도받고물리치료도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안나아요... 좋아졌다고하긴하는데요...

붓기도 좀 빠진 거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아프고 그래

요. 그래서나중에운동할때지장이있을까봐걱정이에요.

다리는다낫지않아서아프기는하지만남들쉴때운동을

열심히했다는게대게뿌듯하고좋아요. 정리하자면, 진짜

생각보다 보람찼어요. 그리고 저는 즐기면서 했던 거 같아

요. 그리고처음에는안좋은생각이많았거든요. 하지만지

금은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트레이너선생님이

라던지주위에서빨리나을수있게그리고복귀할수있도

록도와주셔서그점에대해서는좋은거같아요. 재활훈련

이 재미있었어요.” (심층면담 3회기)

논 의

William & Anderson(1998)은 운동선수가 연습이

나 경기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단지 신체적인 손상만 입

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손상도 같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포츠손상 재활훈련 중 신체적 회

복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훈련하는 방법과 더불어 심리

적인 회복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습 혹은 경기 중 스포츠 손상(부상)

을 입은 선수들이 부상치료 및 회복을 위해 스포츠손상

재활훈련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 및 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인 개방형 질문지와 심층 면담을 통해 알

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통해 얻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

의를 하였다.

부상 후 선수들은 부상치료 및 예전의 경기력 및 수행

력을 되찾기 위해 재활훈련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부상

선수들은 부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며 부상진

단을 받은 직후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심리적

인 상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재활훈련의 시작은 부상진단을 받은 후 시작된다. 재

활훈련을 시작한 후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재활선수들

이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였는데 이는 부상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상태와 함께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할 수 없

고 복귀에 대한 확신도 현저히 낮은 상태를 보였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재활훈련 성과

에 대한 확신이 낮아서 복귀에 대한 걱정이 다른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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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훈련에 대한 중

요성을 인식 하고 있으면서도 조기복귀에 대한 생각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부상으로 인해 생긴 공백기에 대한 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재활선수들이 경험한

부정적 심리상태의 원인들 중 복귀를 위한 시간적 여유

가 많지 않아 선수들이 복귀에 대한 불안과 조급함을 나

타냈는데, 이는 재활선수들이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 중

에도 부상으로 인한 공백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력과 수행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활훈련에 대한 집중력과 동기가 낮아지

고 훈련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활초기에는 복귀에 대한 걱정이 높지 않다는

선행 연구(Alzate et al., 2004)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

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

고 재활훈련을 처음 접해 본 선수인 경우, 초기 재활훈

련 프로그램의 내용 대부분은 통증이 없는 가동범위 내

에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인 운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운동방법이 재활선수들에게 오히려 재

활훈련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만들 수 있고, 재활선수들

이 생각하는 눈에 띄는 훈련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 재활훈련 단계에서는 선수재활 트

레이닝 전문가와 함께 재활선수들의 심리상태를 분석 및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심층면담 3회기 때부터 대부분의 재활선수들

이 재활훈련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몸 상태가 점점 나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심리적

으로도 재활훈련 초기 때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심리상태

가 부정적인 심리상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감소되고 재활훈련으로 인한 신체

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훈련 초기 때 느끼지 못했던 재활

훈련에 대한 확신과 동기 및 의욕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재활훈련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재활선

수들의 심리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들(Brewer et al., 1994; William

& Anderson, 1998)에서 밝혔던 재활훈련에 있어 신

체적 부분과 심리적 부분을 동일하게 중요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

과들 중 재활훈련 중반이후 재활선수들이 재활훈련 프로

그램에 어느 정도 적응되고 익숙해지면서 재활훈련에 대

한 지루함과 나태함이 생겨 재활훈련에 대한 동기와 의

욕이 저하된다는 부분은 이전 선행연구들에서 아직 알려

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이

유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외국, 특히 미국에서 연

구가 진행되어 한국과 외국에서의 스포츠 및 재활훈련의

환경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

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사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재활훈련 종

료시점에서 초기보다 심리적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되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통증

이 감소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복

귀에 대한 걱정이 감소되고 다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

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의욕

과 동기부여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신정택과 박윤식(2008), La Mott(1994), 그리

고 Morrey(1997)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록 심리적인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지

만, 완벽한 신체적․심리적 상태에서 복귀를 한 선수들은
많지 않았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선수

들이 조기복귀를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장기간 재

활훈련으로 인한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선수들 본인의 팀

내 입지에 대한 걱정, 지도자들의 조기복귀 종용, 그리

고 장기간 재활훈련에 따른 불안감과 복귀에 대한 걱정

등이 재활훈련 후반기에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신체적으로는 복귀준비가 되었

지만 심리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한다는 선행연구(Wiese & Weiss, 1987)의 주장과 일

치하는 부분이다. 재활훈련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중에

는 선수들이 부상으로부터 생긴 공백기를 최소한으로 하

여 부상 이전의 기량을 되찾음과 동시에 조기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조기복귀가 선수생활

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기복귀에 대한 재

활선수들의 부담감이 증가되어 오히려 선수들이 심리적

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상태가 불

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결과는 지도자의 복귀 종용 또는 포지션에 대한 걱

정 등 타의에 의해 복귀를 하게 된 부상선수들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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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선수들 보다 부정적 정서반응을 보인다는 선행 연

구(Podlog & Eklund, 2005)의 주장과 신정택과 육

동원(2005)의 연구에서 재활선수들의 경쟁상황의 조기

복귀 요구가 재활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높아져서 재활훈

련에 점점 소올해 진다는 주장의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재활훈련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이 점에서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모든 부

분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될 시, 2차 부상 및

부상재발의 위험성이 높아져 선수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있어 지도자의 협력

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Bianco et al., 1999;

Johnston & Carroll, 1998). 그러나 어떤 지도자들

은 재활훈련에 대한 생각이 의외로 부정적인 것으로 참

여자들의 개방형 질문 결과 및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

었다. 그 이유로는 지도자들의 재활훈련에 대한 믿음부

족과 재활훈련을 하면 오히려 선수들의 기량이 저하되어

선수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지도자들에게 선뜻 재활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이는 곧 부상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재활훈련

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부상선수들은 본인의 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알

기 전에는 심리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부상선수들의 부상진단을 정확한 알지

못할 경우 불안감과 통증자각이 높아지거나 부상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Crossman &

Jamieson, 1985; Crossman et al., 1990)의 주장

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는 비단 전문의뿐만 아니라 선

수재활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 등 재활훈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상선수들에게 어떤 식으로 부상과 재활훈련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활훈련의 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고

려하여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것이 재활훈련과 재활선수들

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각자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른 심리적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각

참여자들의 재활기간 및 경험 유⦁무, 부상 부위, 부상

의 심각성, 운동종목, 팀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 등이 다

르고, 이에 따른 참여자들의 생각과 심리적인 반응도 다

르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Ruddock-

Hudson et al.(2012)의 연구에서 부상선수들이 부상

후 최초의 감정적 반응은 부상의 정도, 부상으로 인한

고립, 반복적인 재활과정,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와 김나라(2011)의 연구에

서 스포츠 손상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이 재활훈련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다. 한 참여자는 자신 때문에 팀 내의 팀워크

가 깨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부상을 숨겼고 재활

훈련에도 늦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소속팀 내

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높을수록 부상이 동료들에게 죄를

짓는 거 같은 부담감이 높다는 선행연구(Flint, 1998)

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재활훈련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다

양한 심리적 반응들을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하

여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상 후 스포츠손상 재활훈련에 참여한 엘

리트 선수 5명을 대상으로 재활훈련 기간 동안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및 요인들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

여 체계적인 재활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방형 질문

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 자료들을 토대로

심층적으로 기술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재활훈련 초기에는 참여자들 마다

복귀에 대한 걱정, 불안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였으

나, 재활훈련 종료시점에는 대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자신감회복, 재활훈련의 즐거움 등 긍정적으로

변화 되었다. 하지만 심층면담을 통해 재활종료 시점에

서도 통증 때문에 복귀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는 참여자

도 있어, 각 참여자마다의 심리적 변화에는 주변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장적용 및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736 김성훈 외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재활기간은 각 참여

자들마다 다양했다. 또한, 한 참여자는 소속팀의 부름으

로 인해 정해진 재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복귀를 하

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참여자는 예정된 재활기간보

다 길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재활선수의 주변 환

경 및 상황에 따라 그에 따른 변수가 항상 생길 수 있으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방

안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나이, 성별,

운동종목, 경기력 레벨, 부상부위, 부상의 심각성, 재활

훈련 경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재활기간에 다양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

려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참여자를 구성하고 세분화하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으로 인해 연구의 신뢰성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그

러므로Shin et al.(2010)이개발한RAQ(Rehabilitation

Adhearence Questionaire)와 같은 양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의 신뢰성도 높일 수있고

연구의 질(quality)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 재활훈련 기간 동안 변화하는 심리적 상태는 재

활선수들의 개인적인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

라서 심층면담 방법과 더불어 MMPI(Minnesota

Multiphasic Inventory)나 MPTI(Myers Briggs

Type Indicator)와 같은 성격 검사지를 이용하여 개인

적인 성격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재활선수들

의 심리적 변화를 좀 더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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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changes in Elite Athletes during Sport Injury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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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psychological changes and variables of injured elite athletes

during sport injury rehabilitation. 5 injured elite athlete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and open-ended

questionnaire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Results

from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ranscription, coding, and categorization with inductive method.

To valid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triangulation, in-depth description, member checks,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and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The participants showed negative

psychological state such as fear of return to play and anxiety during the initial rehabilitation program,

but their psychological state was changed positively such as recovery of confidence and desire of return

to play at the end of program. However, the specific psychological changes of each participant showed

several differences according to participant's surrounding environment and situation during the

rehabilitation program. All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and developing

rehabilitation program, so needs to be investigat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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